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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과학기술자상 연세대 이명수 교수
초분자 나노 조립체 연구단 단장 … 새로운 나노 분자집합체 개발 공로

과학기술부(부총리 겸 장관 김우식)와 한국과학재단(이사장 권오갑)은 정교하게 설계된 분자구조를 이용해 

새로운 모양과 기능을 가진 나노 분자집합체를 개발한 공로로 연세대학교 화학과 이명수 교수를 이달의 과학

기술자상 3월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명수 교수는 연세대학교 화학과 초분자 나노 조립체 연구단 단장으로 활동

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구조와 성질을 가진 분자집합체를 개발해 국내외 

과학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명수 교수는 새롭게 설계한 분자들이 분자간의 전기적 인력이나 수소결합 

등 약한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구조의 분자집합체를 형성하고 형태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규명함으로써 나노기술 및 생명과학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의 응용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튜브형태의 분자 집합체는 세포내에서 이온채널을 형성하고 있음을 증

명함으로써 복잡한 생체내의 신호전달체계를 이해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튜브형태의 분자집합체는 독창성을 인정받아 2005년 5월 네이쳐 재료지(Nature Materials)에 발표된 바 있

다.

이명수 교수는 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창의적 연구진흥사업단의 단장으로서 최근 3년 동안 인용지수가 6이

상인 세계최고수준의 논문을 15편이나 발표하는 등 나노기술 및 생명과학 기술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나노 집

합체 연구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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